
글. 정진우 두산갤러리 큐레이터 

 

일상적이고 익숙한 공간 속에 흰 날개를 단 한 천사가 불쑥 나타난다. 김소희의 [Wings of Desire] 시리즈는 

천사로 분장한 작가가 자신의 모습을 셀프 포트레이트 형식으로 담아낸 것이다. 평범하게 거리를 걷는 사람

들 사이로, 혹은 각자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천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다. 

많은 현대 사진이 마치 영화를 촬영하듯 내용에 따라 여러 상황과 배경을 연출하고 이를 사진으로 완성시킨

다. 김소희도 이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작업 계획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모습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진실 되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진’이라는 실재의 재현을 기반으로 하는 도구

는 스스로가 직접 경험한 행위의 진실성을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천사로서의 경험을 가능한 자연스러운 일상적 분위기 속에서 표현하기 위해 깃털로 제작한 천사 날개

를 작가가 직접 달고, 자신이 찾은 적절한 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이 천사로 분장한 작가의 모습을 의식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 후에 노출을 달리 하여 셀프 타이머로 자신의 모습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기록한

다. 그리고 이를 합쳐 만든 회화적 장면 속에 천사라는 초현실적 대상을 그려낸다. 

이러한 천사의 모습은 바로 김소희 자신의 삶을 반영한 대리자이다. 그런데 작가는 왜 천사가 되었을까?  

그리고 천사는 왜 인간의 세계에 나타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김소희가 

[Wings of Desire] 시리즈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소희는 왜 천사가 되었을까? 흔히 흰 옷을 입고 등 뒤에 흰 날개를 달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기독교에

서의 천사는, 신을 보필하고 신과 인간의 중간에서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김소희는 

천사가 되어 인간들의 일상 속에 나타났다. 김소희가 이처럼 인간 세계에 속하지 않는 존재인 천사가 된  

이유는 천사의 전생이라고 할 수 있는 [Wings of Desire] 시리즈 이전 작업에서부터 이어진다. 

김소희의 이전 작업은 [Why] 시리즈이다. 이 일련의 작품들은 [Wings of Desire]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셀프 

포트레이트 형식의 ‘죽음’을 주제로 한 흑백사진이다. 여기서 보여주는 ‘죽음’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극단

적 선택인 자살이다. 김소희는 수많은 자살 사례들을 모으고 이 중 몇 가지를 골라 이를 재현하여, 자살을 

대리 체험하면서 느꼈던 카타르시스와 죽음의 의미를 [Why] 시리즈에서 보여주었다. 고통스러운 외로움과 

끝없는 혼란, 소외된 삶의 끝에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인간에 대해 작가는 ‘이곳이 자신의 세상이 아니

라는 것을 감지하나 어쩔 수 없이 뿌리 내리고 있는, 지상에 정박하기를 망설이는 자’ 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Why] 시리즈에서 이 세상이 자신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자살한 인간이 [Wings of Desire]

에서 천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자살을 통해 한 인간이 천사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이 천사는 자신의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계 속에서 

적응하지 못해도 다시 자신의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Wings of Desire] 시리즈는 천사가 된 김소희가 

천상이 자신의 세상이 아님을 감지하고, 자신을 뿌리내릴 수 있는 세상을 찾고자 다시금 지상으로 내려와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에 관한 것이다. 천사는 인간세계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처럼 신문을   

읽고 놀이공원을 가고 낮잠도 즐긴다.  



천사가 본연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인간의 일상 속에 나타나는 이유 또한 ‘죽음’과 연관된다. [Why] 시리즈에

서 김소희는 자살이라는 ‘죽음’을 통해 세상에 정착하지 못하는 부적응상태에서 진정한 주체와 자아를 찾기 

위해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를 초월하고 벗어나고자 했다. 주체는 타자와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스스로를 

규정해 나가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초월한 절대적인 타자와의 

만남이 요구된다. 즉, 자신이 속한 세계에 정착하지 못하고 부적응 상태로 남아있던 주체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체는 전생에서와 같이 자신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세계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천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천사의 이러한 욕망은 자신에게 주어진 세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새롭게 

맞이하게 된 세계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야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김소희의 인간이 다시 태어난 존재로써 

자신의 본질을 파악하고, 새롭게 맞이한 천상이라는 세계 밖으로 나아가 천사에게는 초월적인 세계와 만나

고자 한다. 즉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세계에 속하고자 하는 이러

한 욕망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점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홀로 우두커니 

서 있고,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거울에 비쳐지지도 않고, 동물원의 동물조차 쳐다봐주지 않는 천사의  

모습을 통해 극명하게 보여준다. 

천사는 인간이라는,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와의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적 모습을 찾고자  

하지만, 이러한 욕망은 역설적으로 천사를 여전히 철저히 소외된 존재로 남게 만들고 있다. 결국 [Wings of 

Desire] 시리즈에서 작가는 천사가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소통하고자 하는 욕망,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

한 소통의 가능성이 닫혀 있음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욕망은 결국 이루어

지지 못한 채 다시 천사에게 ‘자살’이라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하게 된다.  

 [Why]와 [Wings of Desire] 시리즈에서 김소희는 작가로서 그리고 한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자살이라는 금기시된 주제를 다루면서 죽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며,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이 

있고 그 삶 안에는 또 다른 고통이 반복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자살과 죽음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한 인간의 죽음이 한 천사의 탄생인 것처럼, 작가는 ‘죽음’이 태어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삶’과 ‘죽음’이 늘 우리 곁에 있고 피할 수 없이 마주쳐야 할 현실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김소희는 다음 작업

에서 자살한 천사가 현실의 김소희로 다시 태어나 겪는 사건에 관한 작업을 계획 중이다. 죽음을 하나의 끝

으로 보지 않고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이 있다고 생각하는 김소희는 끊임없는 삶과 죽음을 통해, 스스로를 

세상과 소외시키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각자 그들만의 솔직한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